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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mpurity tolerance of Zanthoxylum Peel. 

Methods : Compare with medicinal Herb Books and the Pharmacopoeia of 6 nations.

Results : Current Pharmacopoeia show different Zanthoxylum Peel’s Purity, such as 2.0% of seeds 

and fruit stalk, etc. in North Korea, 2% of seeds in Vietnam, totally 3% in China.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set the total number 26.0% including the specific numbers such as 20.0% of 

seeds, 5.0% of fruit stalk, 1.0% of the other foreign matter. This Zanthoxylum Peel’s Purity, 26.0%, 

is too high compared to that of other medical matters specified by The Korean Pharmacopoeia 

Ninth Edition. When The Japanese Pharmacopoeia Sixth Edition firstly set the Zanthoxylum Peel’s 

Purity, the herbal name was Fructus. However, since the part for medical usage in origin is 

well-ripen pericarp, not seed, the permissible level, 30.0%, is supposed to be simple error range, 

3.0%.

Conclusions : As a result, I think bills concerning the Zanthoxylum Peel’s Purity should be revised 

to the total number 3.0% or specifically set the level 2.0% of seeds, 1.0% of fruit stalk, twig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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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山椒는 ≪神農本草經≫
1)
에 蜀椒와 秦椒로 구분되어 있

지만 현대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둘은 동일종으로 화초(花

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이며 산지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2)
. 약효에 따른 분류로는 溫

裏藥이고, 藥性은 따뜻하며, 맛은 맵고, 歸經은 脾․胃․

腎經이며, 效能은 溫中止痛，殺蟲止癢하므로 脘腹冷痛，

嘔吐泄瀉，蟲積腹痛，蛔蟲症을 치료하고, 外用하면 濕疹

瘙癢을 치료한다
3)
.

≪食療本草≫1)와 ≪雷公炮炙論≫1)에서 山椒는 열매껍

질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복용을 금지하였다. 山椒의 씨

앗은 椒目이라 하는데, ≪神農本草經集注≫1)에서는 약성

이 차고 山椒와는 용도도 다르므로 山椒열매껍질과 씨앗

은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唐本草≫1), ≪藥性論≫1), ≪日

華子本草≫1), ≪本草衍義≫1), ≪本草綱目≫4) 등에서도 씨

앗은 약성이 차고, 맛이 쓰며, 약효는 이뇨작용이 있고,

水腫脹滿을 치료하며, 盜汗에 효과가 있다 하였다. 따라

서 山椒는 완전히 익어 열매가 벌어지고 씨앗이 돌출된

것을 채취하여 씨앗은 제거하고 열매껍질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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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제9개정4)에서 山椒의 정의는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산초나무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또는 화초(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의 잘 익은 열매

껍질이다. 잘 익은 열매껍질이라 한 것은 본초서의 내용

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성상항에서 기원식물 3종 중 산초나무의 것에

대하여 남아있는 씨를 언급하고, 순도시험항에서는 이물

로서 씨 20.0%, 열매꼭지 및 가지 5.0%, 씨나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은 1.0%까지 허용하여, 열매껍질 이

외의 것이 26.0%나 인정하고 있어, 본초서의 내용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주요 본초서와 고전, 현행 각국 약전

과 약전 변천사를 비교 검토하여 합당한 이물허용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山椒에 관한 항목이 수록된 본초서로는 ≪神

農本草經≫,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唐本草≫,

≪本草拾遺≫, ≪藥性論≫, ≪嘉祐本草≫, ≪本草圖經≫,

≪日華子本草≫, ≪本草衍義≫1), ≪本草綱目≫5) 등이다.

임상서로는 ≪傷寒論≫6)과 ≪金匱要略≫7)이다.

한국의 고전은 ≪鄕藥集成方≫8), ≪東醫寶鑑≫9)이다.

약전으로서 한국의 것은 ≪대한약전≫ 제 1, 2, 3, 4, 5, 6, 7, 8,

94,10,17)개정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18)이다.

중국의 것은 ≪中華人民共和國藥典≫ 77,85,90,95,00,05년판
19-23)과 ≪中藥飮片質量管理通則≫24)이다.

일본의 것은 제5, 6, 7, 8, 9, 10, 11, 12, 13, 14, 15改正 ≪日本藥

局方≫25-35), ≪日本藥局方外生藥規格≫36) 및 解說書37,38)이다.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약전≫39), ≪中華民國中藥典

範≫40), ≪베트남약전≫ 제3개정41)이다.

2. 연구방법

① 본초서와 임상서에서 山椒의 열매와 씨의 약성과

용도 등을 검색하였다.

② 한국․일본․중국․북한․대만․베트남 6개국의 현

행 약전에서 山椒의 규격기준을 비교하였다.

③ 한국․일본․중국 약전에서 산초와 다른 약들의 이

물허용치를 비교하였다.

④ 한국․일본․중국 약전에서 山椒 품목이 처음 설정

된 판부터 현행판까지 변천사를 검토하였다.

⑤ 한국과 일본의 약전 중 山椒의 이물허용치가 설정

된 판에서 山椒와 다른 약들의 이물허용치를 비교

하였다.

결 과

1. 본초서와 임상서에서 山椒와 椒目

1) 본초서에서 山椒와 椒目의 氣味와 效能

본초서에서 山椒와 椒目의 氣味와 效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본초서에서 山椒와 椒目의 氣味와 效能5,8,9)

출 전 山 椒 椒 目

≪名醫別錄≫
味辛溫. 主邪氣欬逆, 溫中, 逐骨節皮膚死肌, 寒濕痺

痛, 下氣, 口閉者, 殺人
—

≪本草經集注≫ 凡用椒皆火微熬之, 令汗出, 謂爲汗椒, 令有勢力 冷, 別入藥用, 不得相雜

≪唐本注≫ — 味苦寒, 無毒. 主水腫脹滿, 利小便

≪藥性論≫
能治冷風, 頑頭風, 下淚, 腰脚不遂, 虛損, 留結, 破血,

下諸石水, 能治嗽, 主腹內冷而痛, 除齒痛
使治十二種水氣, 味苦辛, 有小毒

≪日華子本草≫
破癥結, 開胃, 治天行時氣, 溫疾, 産後宿血, 治心腹

氣, 壯陽, 療陰汗, 暖腰脈, 縮小便
主膀胱急

≪雷公炮炙論≫ 去目及閉口者 不用
先須酒令濕, 蒸從巳至午放冷密盖.

盖除向下火四無氣後取出便入慈瘈器中盛勿令傷風用也

≪食療本草≫ 閉口者 大忌 —

≪本草衍義≫ —
治盜汗, 尤功, 將目微炒, 擣, 爲極細末, 用半錢匕, 以生猪上

順煎湯一合調, 臨睡服, 無不效. 藍椒目能行水, 又治水蠱

≪鄕藥集成方≫ — 陶隱居, 藥性論, 日華子와 同一

≪東醫寶鑑․

湯液序例≫
—

性寒味苦無毒(一云 小毒）

治十二種水氣, 能行水, 利小便, 治水蠱, 此藥只行滲道, 不行

穀道, 所以下水最速

≪本草綱目≫ 去目及閉口者
苦寒, 下達, 能行滲道, 不幸谷道, 所以能下水燥濕, 定喘消盡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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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農本草經集注≫, ≪唐本草≫, ≪藥性論≫, ≪日華子

本草≫, ≪本草衍義≫와 ≪鄕藥集成方≫, ≪東醫寶鑑≫ 등

에서 열매껍질과 씨는 氣味와 藥效가 다르므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열매껍질은 辛溫하고 溫中止痛，殺蟲止癢하

지만 씨는 苦寒하여 利水消腫한다.

2)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山椒와 椒目

의 용도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기록은 Table 2와 같다.

열매껍질은 ≪傷寒論≫의 烏梅丸과 ≪金匱要略≫의 升麻

鼈甲湯, 大建中湯, 白朮散, 烏頭赤石脂丸에서 溫裏藥으로

사용되었는데 불에 볶았다. 씨앗은 ≪金匱要略≫의 防己

椒目葶藶大黃丸에서 腸間水氣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으

나 불에 볶지는 않았다.

Table 2.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山椒와 椒目의 용도
6,7)

山椒 椒目

≪傷寒論≫ ≪金匱要略≫ ≪傷寒論≫ ≪金匱要略≫

1兩 —
升麻鼈甲湯

(炒去汗)
— —

2合 —
大建中湯

(炒去汗)
— —

丸
烏梅丸

(出汗)

烏頭赤石脂丸

(—)
—

防己椒目葶藶

大黃丸

散 —
白朮散

(去汗)
— —

2. 6개국의 현행 약전에서 山椒의 규격기준

1) 현행 6개국약전에서山椒의약용부위와이물허용치

현행 각국 약전의 山椒 약용부위와 이물허용치는

Table 3과 같다.

한국은 약명과 정의항에서 약용부위가 열매껍질이고

이물항에서 씨 20.0% 미만, 열매꼭지 및 가지 5.0% 미만,

씨나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 1.0% 미만이다.

일본은 약명에서 약용부위는 열매, 정의항에서는 열매껍

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한다 하였으며, 성상에서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물항에서 허용치는 한국과 동일하다.

중국은 약명과 정의항에서 약용부위는 열매껍질이고

씨와 잡질을 제거한다 하고, 성상항에서 씨에 대한 언급

이 있지만, 포제항에서 거듭 씨와 잡질을 제거하였으며,

이물허용치는 설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약명과 정의에서 약용부위는 열매껍질이고 씨

와 잡질을 제거하라 하고, 이물허용치는 씨와 열매꼭지

등이 2.0% 이하이다.

베트남은 약명과 정의에서 약용부위는 열매이지만 포

제항에서 잘 익은 열매를 따서 가지를 없앤다하고 이물

허용치는 씨만 2.0%이다.

대만은 약명과 정의 모두 열매이지만 포제항에서 씨와

열매꼭지, 가지를 없앤다 하였으므로 내용은 열매껍질이다.

2) 中國國家中醫藥管理局 ≪中藥飮片質量管理通

則≫에서 山椒 이물허용치

中國國家中醫藥管理局 ≪中藥飮片質量管理通則≫에서

Table 3. 현행 6개국 약전에서 山椒의 약용부위와 이물허용치
3,4,35,39,40,41)

약명항 정의항 성상항(씨) 이물항 포제항

KP 9
Zanthoxyli

Pericarpium
잘 익은 열매껍질 있음

․씨가 20.0% 미만

․열매꼭지 및 가지

5.0% 미만

․이물 씨,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

1.0% 미만

—

JP 15
Zanthoxylum

Fruit

잘 익은 열매껍질.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

없음 KP와 동일 —

CP

2005

Pericarpium

Zanthoxyli

잘 익은 열매껍질

秋季采收成熟果實,

曬乾, 除去種子及雜質.

있음 — 除去椒目. 果柄等雜質

NKP
Zanthoxyli

Pericarpium

열매껍질.

익은 열매를 따서 그늘에서 말

려 씨를 털고 잡질을 골라 버린

다음 열매껍질만 모은다.

있음 씨와 열매꼭지 등 2% 아래 —

VP 3
Fructus

Zanthoxyli
잘 익은 열매 있음 열매와 분리된 씨 : 2%

열매가 벌어졌을 때 잘 익

은 열매를 따서 가지를 없

앤다.

TP
Zanthoxyli

Fructus
열매 있음 —

씨는 체로 쳐 내고, 열매꼭

지와 가지는 없애고 볶아서

기름을 내보낸 뒤 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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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재의 약용부위별로 이물허용치를 설정하였는데

Table 4와 같다. 약용부위가 열매 또는 씨인 경우는 이물

허용치를 3.0%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Table 4. 中國國家中醫藥管理局 ≪中藥飮片質量管理通則≫에
서 山椒이물허용치24)

이물
허용치(%) 飮片 炮製

3.0 열매, 씨, 전초, 수지류 炒炭, 土炒, 煨

2.0
뿌리, 뿌리줄기, 등목, 잎,

꽃, 껍질, 전조, 동물, 광물

醋炒, 麩炒, 藥汁炒,

豆腐炙, 煆

1.0 —
炒黃, 微炒, 酒炙,

炒炙, 鹽炙

3. 한국, 일본, 중국 약전에서 산초와 다른

약들의 이물허용치 비교

1) ≪대한약전≫제9개정에서각종한약재의이물허용치

≪대한약전≫ 제9개정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

는 Table 5와 같다. 약용부위가 열매나 열매껍질인 경우

는 連翹와 吳茱萸가 6.0%로 2위이지만 山椒의 26.0%에는

1/4 미만이다. 이 외의 부위로서는 巴戟天 35.0%가 가장

많고, 山椒가 26.0%로 2위, 벨라돈나근 12.0%, 苦參, 細

辛, 柴胡, 遠志 11.0%이다. 山椒를 제외하고는 약용부위가

모두 지하부이다.

2)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각종 한

약재의 이물허용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는 Table 6과 같다. 열매나 열매껍질의 경우로

는 韭子, 蔓荊子, 辛夷, 梓實, 枳殼, 蒺藜子가 5.0%이므로

山椒의 26.0%에는 1/5 미만이다. 이 외의 부위로는 海人

草가 20.0%, 五靈脂와 地楡가 15.0%이나 모두 山椒에 미

치지 못한다.

3) 第15改正 ≪日本藥局方≫과 ≪日本藥局方外生

藥規格≫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

第15改正 ≪日本藥局方≫과 ≪日本藥局方外生藥規格≫

의 이물허용치는 Table 7과 같다.

열매나 열매껍질로서는 連翹가 6.0%, KHP에서는 冬

瓜子가 2.0%이므로 각각 山椒의 26.0%에는 1/4미만,

1/13에 해당한다. 이 외의 약용부위로는 海人草, 遠志, 사

프란이 각각 20.0, 11.0, 10.0%이며, KHP에서는 金銀花가

6.0%이다.

4) ≪中華人民共和國藥典≫ 2005년판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

≪中華人民共和國藥典≫ 2005년판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는 Table 8과 같다. 열매나 열매껍질의 경우는

山茱萸가 열매꼭지와 씨를 합한 허용치가 3%이므로 山

椒 이물허용치 26.0%의 1/8 미만이다. 이외의 부위로는

蒲黃이 10%, 連翹 중 老翹가 9%이다.

4. 한국과 일본에서 山椒 품목 제정판부터

현행판까지의 변천사

1) ≪대한약전≫에서 山椒 규정 변천사

≪대한약전≫ 제정판부터 제9개정까지 山椒 규정의 변

천사는 Table 9와 같다.

山椒의 약명은 제정부터 제8개정까지 Fructus였다가,

제9개정에서 Pericarpium으로 개정되었다. 기원항에서 약

용부위는 1, 2, 3, 4, 9개정 때는 잘 익은 열매껍질이었고,

5, 6, 7, 8개정에서는 열매껍질이었으며, 씨에 대한 언급

은 1, 2, 9개정에서는 없었으나, 3, 7, 8개정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하라 하였고, 4, 5, 6개정에서는 果皮에서

분리된 씨를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하라 하였다. 성상에서

씨에 대하여는 제9개정 산초나무에서만 남아있는 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물은 제2개정까지는 씨, 열매꼭

Table 5. ≪대한약전≫ 제9개정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4)

허용치(%) 열매, 열매껍질 기타 부위

1.0 苦椒, 五味子 決明子, 枯木, 栝樓仁, 當藥, 麥門冬, 栢子仁, 桑白皮, 海桐皮

2.0 訶子, 芡仁, 金櫻子, 白豆蔲, 山茱萸 款冬花, 薄荷, 防風, 亞麻仁, 人蔘, 車前子, 콘두란고, 玄草, 紅蔘, 紅花

3.0 枸杞子 檳榔子, 酸棗仁, 세네가, 蘇木, 五加皮, 皂角子, 知母

4.0 茴香 茅根, 白芷, 紫蘇葉

5.0 蔓荊子, 蒺藜子 羌滑, 金銀花, 麻黃, 鏁陽, 紫菀, 地骨皮, 白鮮皮

6.0 連翹, 吳茱萸 當歸, 牧丹皮, 센나엽, 牛膝, 丁香, 夏枯草

7.0 — 銀杏葉

10.0 — 槐花, 大腹皮, 사프란

11.0 — 苦參, 細辛, 柴胡, 遠志

12.0 — 벨라돈나근

26.0 山椒 —

35.0 — 巴戟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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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
18)

이물 허용치(%) 열매, 열매껍질 기타 부위

0.01 — 靈砂

0.09 — 樟腦

0.5 — 雄黃, 脫脂麥角

1.0 蓽撥, 蓽澄茄 石松子, 仙茅, 松花粉, 靑葙子

2.0
金櫻子, 補骨脂, 使君子, 床子,

營實, 川楝子, 吐絲子, 胡桃

甘遂, 乾漆, 藿香, 冬蟲夏草, 白殭蠶, 石榴皮, 植防風, 艾葉, 荔栺核, 乳香,

釣鉤藤, 天竺黃, 合歡皮, 胡黃蓮

2.5 — 印度蛇木

3.0 — 甘菊, 桂枝, 零陵香, 葳苓仙, 紫蘇子, 全蝎, 草烏, 板藍根, 萹蓄, 琥珀, 黃蜀葵

4.0 다투라, 蒔蘿子 茜草根

5.0 槐角, 韭子, 辛夷, 梓實
桂心, 九節草, 杜冲葉, 馬鞭草, 木防己, 石菖蒲, 旋覆花, 阿魏, 黎蘆, 瓦楞子,

川骨, 土木香, 蒲公英, 蒲黃

6.0 — 尾蔘

8.0 — 藁本, 漏蘆, 王不留行, 旱續斷

10.0 — 木槿皮

15.0 — 五靈脂, 地楡

20.0 — 海人草

표 7. 第15改正 ≪日本藥局方≫과 日本藥局方外生藥規格의 이물허용치35),36)

이물
허용치(%)

第15改正 ≪日本藥局方≫ ≪日本藥局方外生藥規格≫

열매, 열매껍질 기타 부위 열매, 열매껍질 기타 부위

1.0 苦椒, 営實, 五味子 決明子, 枯木, 當藥, 麥門冬, 桑白皮, 柴胡 센나열매 酸棗仁

2.0 枸杞子, 山茱萸 薄荷, 防風, 人蔘, 車前子, 紅蔘, 紅花 冬瓜子 —

3.0 — 벨라돈나, 檳榔, 세네가, 知母 — —

4.0 — 茅根, 白芷, 紫蘇葉, 川骨 — 艾葉

5.0 蒺藜子, 麻黃 — — —

6.0 連翹, 吳茱萸 牧丹, 센나엽, 牛膝, 丁香, 夏枯草 — 金銀花

10.0 사프란 — — —

11.0 遠志 — — —

20.0 海人草 — — —

26.0 山椒 — — —

표 8. ≪中華人民共和國藥典≫ 2005년판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3)

이물 허용치(%) 열매, 열매껍질 기타 부위

1 南五味子, 白豆蔲(元白豆蔲), 五味子 -

2 蔓荊子, 白豆蔲(자바白豆蔲), 薏苡仁, 靑葙子
槲寄生, 廣藿香, 老鸛草, 大薊, 商陸, 小薊, 鏁陽, 連錢草, 瓦松,

銀杏葉, 靑葙子, 合歡化, 紅花

3 山茱萸(果莖,果核), 女貞子, 連翹(靑翹) 白殭蠶, 白蘞, 三白草, 石葦, 淫羊藿

4 小茴香 白米, 仙茅(수염뿌리, 노두), 丁香, 穿山甲

5 補骨脂 麻黃, 北豆根, 酸棗仁(核殼 등), 升麻, 草烏, 土別蟲, 黑種草子

6 — 石榴皮, 센나엽, 地龍

7 吳茱萸 —

8 蓽撥 金錢草

9 連翹(老翹) —

10 — 蒲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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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대한약전≫에서 山椒 규정 변천사
4,10-17)

약명약용부위 기원약용부위 기원 씨 언급 성상 씨 언급 순도 시험(%)

KP 1 Fructus 成熟한 果皮 없음 없음 果柄, 가지 , 그 밖 30

KP 2 Fructus 成熟한 果皮 없음 없음 果柄, 가지, 그 밖 30

KP 3 Fructus 잘 익은 果皮 될 수 있는 대로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KP 4 Fructus 잘 익은 果皮
果皮에서 분리된 씨를

될 수 있는 대로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KP 5 Fructus 果皮
果皮에서 떨어진 씨를

될 수 있는 대로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KP 6 Fructus 果皮
果皮에서 떨어진 씨를

될 수 있는 대로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KP 7 Fructus 果皮 씨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KP 8 Fructus 果皮 씨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KP 9 Pericarpium 잘 익은 열매껍질 없음 있음
씨 20.0, 열매꼭지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Table 10. ≪日本藥局方≫에서 山椒 규정 변천사25-35,37,38)

약명약용부위 기원약용부위 기원 씨 언급 성상 씨 언급 순도 시험(%) 기타

JP 5 Fructus 成熟果皮
열매 말린 뒤

씨 제거
없음 항목 없음

처음 수록

회분 5.0%

JP 6 - 成熟果皮 없음 없음 果柄, 가지 및 기타 30.0

果柄은 사실상 제거가 어렵지만

가지와 씨는 제거(해설서)

회분 5.0%

JP 7 Fructus 成熟果皮 없음 없음 果柄, 가지 및 기타 30.0 회분 5.0%

JP 8 Fructus 成熟果皮 없음 없음
종자, 果柄, 가지 및

기타 30.0

순도에서 종자 처음 언급

회분 5.5%

JP 9 Fructus 成熟果皮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보관 중 익어 벌어짐으로써

분리된 씨가 많으므로

씨 허용치가 높다(해설서)

회분 6.0%

JP 10 Fructus 成熟果皮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회분 6.0%

JP 11 Fructus 成熟果皮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회분 6.0%

JP 12 Fructus 成熟果皮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회분 6.0%

JP 13 Fructus 成熟果皮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회분 6.0%

JP 14 Fructus 成熟果皮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기타 동속 삭제

회분 6.0%

JP 15 Fructus 成熟果皮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

없음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

기타 동속 삭제

회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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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지 구분없이 총량이 30% 이하였으나, 제3개정부터

제9개정까지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였다.

2) ≪日本藥局方≫에서 山椒 규정 변천사

≪日本藥局方≫에서 山椒 품목이 설정된 제5개정부터

제15개정까지 山椒 규정의 변천사는 Table 10과 같다. 제

5개정 약명항에서는 약용부위를 열매, 기원항에서는 成熟

果皮라 하고, 씨는 기원항에서 열매 말린 뒤 제거하라 하

고, 성상항과 순도 시험항에서는 씨를 서술하지 않았고,

회분율은 5.0%였다. 제6개정 기원항에서 씨를 제거하라

는 언급이 삭제되었으며, 순도 시험항에서는 果柄, 가지,

및 기타 30.0%로 설정하였다. 제8개정 순도시험항에서

이물허용치 30.0%에 씨를 포함하였으며 회분은 5.5%로

상향조정 되었다. 제9개정 기원항에서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는 제거한다 하고, 순도시험항에서 씨 20.0%를 설정하

고, 회분은 6.0%로 상향되었다. 이 규정이 제15개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5. 한국과 일본에서 山椒 품목 이물허용치제정

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

1) ≪대한약전≫제정판에서각종한약재의이물허용치

≪대한약전≫에서 山椒에 이물허용치가 설정된 것은

제정판이며 이때 다른 한약재 이물허용치는 Table 11과

같다. 이물허용치가 설정된 것 중 열매 또는 열매껍질로

서는 山椒가 30%인 것을 제외하고는 枳實이 5%로 가장

많다. 기타 부위로서는 細辛, 遠志, 玄草가 10%이다.

 

Table 11. ≪대한약전≫ 제정판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10)

허용치(%) 열매, 열매껍질 기타 부위

1 — 苦木, 黃柏

2 胡椒 石榴皮, 亞麻仁

3 五味子 薄荷

4 茴香 맥각

5 梓實 當歸, 半夏, 白蔘, 세네가, 紅蔘

6 — 丁香

8 — 월귤엽

10 — 細辛, 遠志, 玄草

30 山椒 —

2) 第6改正 ≪日本藥局方≫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

허용치

日本藥局方에서 山椒에 이물허용치가 처음 설정된 것

은 第6改正이며 이때 다른 한약재의 이물허용치는 Table

12와 같다. 열매나 열매껍질의 경우 山椒 30.0%를 제외

하고는 茴香이 4.0%로 허용치가 가장 많으나 山椒에 비

하여는 1/7미만이다. 열매나 열매껍질 이외의 경우로는

Hyoscyamus nigra 잎에서 25.0%이지만 내용은 줄기이

다. 海人草도 20.0%나 되지만 해조류의 기타 이물이므로

허용치를 山椒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able 12. 第6改正 ≪日本藥局方≫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
26)

허용치(%) 열매,
열매껍질 기타 부위

1.0 — 苦木

2.0 후추

콘두란고, 石榴皮, 디기탈리스, 薄荷

葉, 亞麻仁, Cinnamomum loureirii 根

皮, Terebinth

3.0 苦椒 다투라잎

4.0 茴香
Rhamnus purshiana 줄기, 가지, 껍

질, 맥각

5.0 —

Arctostaphylus uva-ursi 잎, 세네가,

人蔘, 半夏, 芥子, Catalpa ovata 열매

(열매자루)

6.0 — 丁子

8.0 —
Vaccianum vitis-idaea 잎(줄기, 기

타), 센나엽, 다투라

10.0 — 사프란, 玄草(꽃, 열매), 遠志

12.0 — Matricaria chumomilla 小花頭

20.0 — 海人草

25.0 —
Hyoscyamus nigra 잎(지름 7 mm 이

하는 허용하지 않으며, 줄기는 25%)

30.0 山椒 -

고 찰

한국․일본․중국․대만․북한․베트남 등 6개국의 현

행 약전에서 山椒의 이물허용치는 북한이 가장 엄격하여

씨와 열매를 합하여 2% 미만이고, 베트남은 씨가 2% 이

다. 대만과 중국은 씨와 잡질을 없애라 하고 이물허용치

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中國國家中醫藥管理局 ≪中藥飮片

質量管理通則≫에서는 약용부위에 따라 이물의 허용치를

설정하였는데 열매류는 3%이다. 한국과 일본은 씨 20.0

%, 열매꼭지 5.0%, 기타 1.0%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

물허용치가 매우 높다.

≪대한약전≫ 제9개정에서 이물허용치는 열매나 열매

껍질인 경우 連翹와 吳茱萸가 6.0%로 2위이지만 山椒의

26.0%에는 1/4에 불과하다. 약용부위가 다른 경우는 巴戟

天 35.0%, 벨라돈나근 12.0%, 苦參, 細辛, 柴胡, 遠志

11.0%이다. 하지만 巴戟天은 은시파극 등의 위품과 구분

하기 하기 위하여 심이 있는 상태에서 압착하며 사용시

에는 심을 제거하므로 예외에 속한다. 벨라돈나근, 苦參,

細辛, 柴胡, 遠志의 경우 지상부의 허용치 11.0%는 山椒

에는 1/2 미만이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6)
에서는 열매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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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의 경우는 韭子, 蔓荊子, 辛夷, 梓實, 枳殼, 蒺藜子가

5.0%로서 山椒의 26.0%에는 1/5 미만이다. 약용부위가

다른 것으로는 海人草가 20.0%, 五靈脂와 地楡가 15.0%

이나 모두 山椒에는 미치지 못하며, 특히 해인초의 경우

는 해조류이므로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第15改正 ≪日本藥局方≫35)과 ≪日本藥局方外生藥規

格≫36)에서 이물허용치는 連翹가 6.0%인데 山椒에는 1/4

미만이다. 이 외의 약용부위로는 海人草, 遠志, 사프란이

각각 20.0, 11.0, 10.0%이지만 海人草 이외에는 山椒

26.0%의 1/2 미만이다.

≪中華人民共和國藥典≫ 2005년판3)에서 각종 한약재의

이물허용치 중 열매나 열매껍질의 경우는 連翹 중 老翹

의 경우가 9%로 가장 높지만 山椒 26.0%에는 1/2 미만

이다. 이 외의 부위로는 蒲黃이 10%로 가장 높지만 역시

山椒에는 1/2 미만이다.

≪대한약전≫에서 山椒는 제정판10)에서부터 수록되었

으며, 山椒의 약명은 제정부터 Fructus였다가 제9개정에

서 Pericarpium으로 개정되었다. 기원항에서 씨에 대한

언급은 1, 2, 9개정에서는 없었으며, 3, 7, 8개정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하라 하였고, 4, 5, 6개정에서는 果皮에

서 분리된 씨를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하라 하였다. 성상

에서 씨에 대한 언급은 제9개정에서 기원종 3종 중 산초

나무에서만 남아있는 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약전에 수록된 산초나무의 것에 영향 받은 것이다.

이물은 제2개정11)까지는 果柄, 가지 구분 없이 총량

30% 이하였으나, 제3개정12)부터 제9개정까지 씨 20.0%,

果柄 및 가지 5.0%, 이 외의 이물 1.0%이었다.

씨를 제외하고도 果柄, 가지, 그 밖의 것을 30%나 인

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30%는 3.0%의 단순오자

로 추정된다.

≪日本藥局方≫에서 山椒는 제5개정25)부터 수록되었는

데, 약용부위는 약명항에서는 열매, 기원항에서는 成熟果

皮라 하였다. 씨에 대하여 기원항에서는 열매 말린 뒤 씨

제거라 하고, 성상항에서는 씨는 언급조차하지 않았고,

순도시험에서도 이물허용치는 설정하지 않았고 회분율은

5.0%였다. 따라서 제정 시에는 엄격히 열매껍질만 사용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제6개정26) 기원항과 성상항에서 씨는 언급하지 않았으

며, 순도시험에서는 이물허용치를 果柄, 가지, 및 기타

30.0%로 설정하였다. 해설서에 果柄은 사실상 제거가 어

렵지만 가지와 씨는 제거한다 하였고, 회분은 5.0%이므

로 씨는 확실히 제거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제8개정28)에서는 순도 시험항에서 처음으로 이물허용

치 30.0%에 씨를 포함하였으며 회분은 5.5%로 상향조정

되었다. 해설서에는 씨가 있으면 회분은 많아진다 하였으

니, 씨를 포함하므로 회분의 허용치가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日本藥局方≫의 체제로 볼 때 모순이다.

≪日本藥局方≫에서 성상항은 원형을 기본으로 하고

절편은 원형에 준하며, 절편의 성상과 규격기준은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中華人民共和國藥典≫3)

의 경우에는 기원항에서 원형에 대해 언급하고 포제항에

서 절편에 대해 언급하는 2중 구조이며, 절편에서 성상과

규격기준이 현저히 바뀌게 되면 별도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乾薑의 경우 회분율은 6%이지만, 포제항에

서 雜質제거，略泡，洗淨，潤透，厚片 또는 塊로 절단，

乾燥한 후 성상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성상항도 새로이

설정하였고, 회분율도 5.5％로 하였다. 大薊, 木香, 五味子,

百部根, 肉從蓉, 防己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山椒의 경우는 ≪中華人民共和國藥典≫ 77년판19)부터

藥名항과 기원항의 약용부위는 열매껍질이고, 기원항에서

씨와 잡질을 제거한다 하였고, 성상에서 아직 남아있는

씨를 언급했지만 이물허용치는 설정하지 않았다.

포제항은 85년판부터 설정하여 씨와 열매꼭지 등 잡질

을 제거한다 하였고 2005년판까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기원에서 이미 씨를 제거하고 포제항에서 또 다시 제거

하므로 아예 이물허용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日本藥局方≫에서는 절편에 대한 규격기준을 따로

설정하지않으므로 山椒의 경우에도 절편을 따로 언급하

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보관중 山椒열매가 익어 껍질이

벌어지고 씨가 돌출하여 열매와 분리된 씨가 많아지므로

씨의 허용치가 높다는 것은 모순이다.

≪대한약전≫에서 山椒 품목은 제정판부터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물허용치가 설정된 한약재 중 열매 또는 열

매껍질로서는 山椒가 30%인 것 외에는 枳實이 5%로 가

장 많으나, 山椒에 비하여는 1/6에 불과하며, 약용부위가

다른 것으로는 細辛, 遠志, 玄草가 10%이다.

≪日本藥局方≫에서 山椒이물허용치는 第6改正에 처음

수록되었는데, 열매나 열매껍질의 경우 山椒 30.0%를 제

외하고는 茴香이 4.0%로 이물허용치가 가장 많으나 山椒

에 비하여는 1/7 미만이다. 열매나 열매껍질 이외의 경우

로는 Hyoscyamus nigra 잎에서 25.0%, 海人草 20.0%이

지만 해조류의 기타 이물이므로 허용치를 山椒와 비교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 론

≪神農本草經≫을 비롯한 本草書와 ≪傷寒論≫ 그리고

≪金櫃要略≫에서는 山椒의 열매껍질과 씨앗은 藥性과

效能이 다르므로 이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현행 각국 약전에서 山椒의 이물허용치는 북한이 씨

나 열매꼭지 등 2%, 베트남은 씨 2%이고, 중국과 대만

은 이물허용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中藥飮片質量管理

通則≫에서 열매는 이물 총량이 3%로 설정되어 있다. 한

국과 일본에서는 씨 20.0%, 열매꼭지 5.0%, 기타 1.0%로

총 26.0%이므로 매우 높다.

이물허용치 26.0%는 ≪대한약전≫ 제9개정 내 다른

약물의 이물허용치와 비교하여도 매우 높다.

第6改正 ≪日本藥局方≫에서 처음 山椒의 이물허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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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할 때 학명에서 Fructus라 하였지만, 약용부위는

잘 익은 열매껍질이었고 씨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상에

서 씨는 언급조차 없었으므로 이물총량 30.0%는 3.0%의

단순 오자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山椒의 이물허용치는 총량 3.0%

로 개정하든가, 씨 2.0%, 열매꼭지와 가지 및 기타 1.0%

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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